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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  뽕밭의 늦서리는 양잠농가의 소득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. 누에되기가 일년 중 가장 좋은 봄에 누에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. 늦서리도 기상장해의 한가지이므로 천재라고 할 수 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피해를 줄이고 피해후의 적절한 조치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. 
  늦서리가 내리는 기간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4월 28, 29일에 많이 내렸고, 1981년 봄에는 드물게 아주 늦은 5월 4일에 내려 피해를 준 적도 있다. 
  따라서 4월 하순부터 5월 5일 사이에 한 열흘 정도만 주위 깊게 관찰하면 된다.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4월 28일부터 5월 4일의 1주일만 각별한 주의를 하면 된다. 
  이 기간 중 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한해에 1~3일이며 대체로 1~2일에 한해서 서리가 내린다. 그러므로 4월 28, 29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1~2일만 신경을 쓰면 봄누에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다. 

	 
	 

	 
	1. 늦서리 피해가 심한 조건

	 
	     ○ 왕겨나 볏짚을 깔아 준 곳 
     ○ 고랑에 풀을 가꾼 뽕밭 
     ○ 유기물을 적게 주고 금비에 의존하여 비배관리를 한 뽕밭 
     ○ 전 해에 제초를 소홀히 한 뽕밭 
     ○ 전 해에 중간베기 수확을 한 뽕밭 
     ○ 경사지 아래 부분에 있는 뽕밭 

	 
	  서리가 오는 날은 밤에 별이 밝게 빛나며, 공기중에 습도가 높은, 즉 비가 오고 2~3일이 지난 조건에서 바람이 없이 잔잔한 날 밤과 새벽 사이에 내린다. 
  찬공기가 가라앉아 땅표면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때 땅에 왕겨와 같은 것이 덮혀 있으면 더운 기운이 땅에서 올라오지 못해 피해가 크다. 사이짓기를 하면 지온이 1~2℃ 낮은 것이 보통이다. 
  중간베기 한 뽕나무는 키가 작아 찬 공기에 푹 파묻히고, 잎도 가을에 잎뽕따기한 것 보다 빨리 피기 때문에 피해도 크다. 찬공기가 갈아 앉는 정도는 1.5m정도이므로 잎뽕 수확한 것은 피해가 적다. 
  유기물을 많이 주고 비배관리를 잘한 뽕밭은 피해가 덜 한데, 그 이유는 양분저장을 많이 해서 찬기운에 강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, 다른 이유는 충분히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피해 후 회복이 빠른 때문인 것 같다. 
  지세가 낮거나 사방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뽕밭은 찬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서리피해가 크다. 
  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의 8~9부 능선, 해발이 500m이상인 곳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다.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2. 늦서리 피해 예방

	 
	  서리는 미리 예보로 알 수 있다. 서리가 내린다면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  가. 왕겨, 헌타이어, 나무 등을 태우는 방법 
  나. 중유, 폐유 등을 태우는 방법 
  다. 대형 선풍기를 돌려 찬공기를 몰아 내는 방법 
  라.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을 얼리는 방법 
  이 중에서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중유, 폐유등을 태우는 방법이다. 그 중에서도 폐유를 태우는 방법이 경제적으로나 편리한 점으로 보아 가장 적합하지만 폐유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단점이다. 
  중유를 태우면 4ℓ에 약 6시간 타지만, 폐유는 11시간 정도 지속되어 초저녁에 중유를 태울 경우 중간에 일어나 다시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. 그러나 폐유는 서리가 온다는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전 불을 붙혀 놓으면 되므로 편리하다. 준비물은 ① 드럼통 1개(뽕밭 25a까지 쓸 수 있음), ② 10a당 4ℓ깡통 30개, ③ 솜방망이 1개, ④ 신문지 30장이다.
  서리가 온다는 날 뽕밭 10a당 기름 4ℓ정도를 채운 깡통을 뽕밭 여기저기에 흩어 놓는다. 신문지를 깡통에 푹 담갔다 건져 불을 붙이는데, 처음에는 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신문지에 불이 붙고 폐유가 지글지글 끓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확인한다. 이렇게 한번 붙인 불은 기름이 다 탈때까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. 
  한번 쓴 깡통은 처마밑에 엎어 두면 몇 년이고 다시 쓸 수 있다. 
  깡통이 많으면 많은 면적에 불을 피우지만 적으면 우선 가능한 면적이라도 피워 그 뽕으로 애누에를 치고 큰누에는 불을 피우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한다.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3. 언피해와 서리피해의 구별

	 
	  예방을 못해 피해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. 

	 
	     ○ 뽕나무가 서리피해를 받은 것인지, 아니면 언피해나 냉기류 피해를 받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. 
     ○ 언피해나 냉기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봄베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. 
     ○ 서리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면 요소엽면 시비와 마니나를 준비한다. 
     ○ 누에떨기를 3~5일 늦추고 인공사료로 키울 준비를 한다.

	 
	   서리피해와 언피해 및 냉기류 피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.

	 
	 
	가.
	서리와 냉기류의 피해는 뽕가지에 봄에 핀 잎이 까맣게 타서 붙어 있지만, 언피해를 받으면 겨울 동안 가지가 얼어 죽어 아예 잎이 피지 못했으므로 탄 잎도 없다.

	 
	 
	 
	

	 
	 
	나.
	서리와 냉기류의 피해 구별인데, 서리피해는 지난 해 잎뽕친 가지의 윗부분의 잎은 서리피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 있지만 냉기류 피해는 잎이란 잎은 모두 영하 7~8℃에 완전히 얼어서 까맣게 타버린다는 점이 다르다. 또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뒤짚어 보면 눈주위가 갈색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

	 
	 
	 
	

	 
	 
	 
	

	 
	 
	다.
	서리피해는 으뜸눈에서 나온 잎만을 죽일 뿐 덧눈은 아직 트지 않아서 놓아 두면 덧눈이 나와서 새잎을 만든다. 

	 
	 
	 
	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4. 사후 대책

	 
	 
	가.
	서리가 오고 일주일쯤 지나면 죽은 잎 옆에서 덧눈이 잎을 피운다. 새잎이 3~4잎 펴질 때를 기다려 요소 0.5%수용액(배부식 분무기에 요소비료를 어른 숟가락으로 10정도)을 잎이 흠뻑 젖게 뿌려 준다. 간격은 3~4일 간격으로 4번 뿌려 준다.

	 
	 
	 
	

	 
	 
	 
	

	 
	 
	나.
	서리피해 뽕나무에 요소를 엽면시비하면 눈이 20% 더 피고 새순의 길이, 잎의 수나 크기가 모두 증가한다. 

	 
	 
	다.
	덧눈의 자람을 북돋아 주기 위한 덧거름 효과도 크다. 덧거름으로 요소-용인-염가를 각각 7-7-5㎏/10a을 준다. 봄비료를 제 양 다 준 경우에는 질소질만 주어도 된다. 

	 
	 
	 
	

	 
	 
	라.
	누에떨기를 하루 연기하는데 따라 뽕잎이 3.5%증가하여 5일 정도 늦추면 15%증수된다. 서리피해는 그 정도에 따라 수량 감소가 다르지만 대체로 40%정도 떨어진다. 여기에 요소를 엽면시비하고 누에떨기를 4일 정도 늦추면 예년의 8할까지도 누에를 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	 
	 
	 
	

	 
	 
	 
	

	 
	 
	마.
	뽕나무의 회복은 매우 빨라 자칫하면 뽕잎이 남으므로 마니나를 준비하였다 하루 더 먹이고 올리면 남는 뽕잎을 현금화 할 수 있다. 

	 
	 
	 
	

	 
	  봄누에 치고 뽕잎이 남았다고 해서 가을에 이용하려고 남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. 여름베기 때 그대로 잘라 새가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.

	 
	 
	 
	 
	 
	 


